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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매체‘HK01’에는 남

자친구와 크게 다툰 여성의 하소

연이 실렸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일 년 넘게 사랑을 키워오

고 있다. 남자친구는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훈남이었다. B씨는 언제나 

A씨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했기

에 A씨의 친구들은 항상 그를 부

러워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 여파로 식당 출입 시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어느 날 A씨와 B씨는 데이트 중 저녁 식사를 하기 위

해 한 식당에 들렀다. A씨는 자리를 맡겠다며 남자친구

에게 명부 작성을 부탁하고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자리를 맡은 뒤에도 남자친구는 

명부를 다 작성하지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었다. 무슨 일

이 있는가 궁금해 남자친구에게 다가간 A씨에게 황당

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 

적고 A씨의 정보를 작성하던 남자친구가 휴대전화 작성 

칸에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A씨가 온 것을 확인하고 멋쩍은 듯 어색한 표정

으로“이 번호가 맞던가?”라고 A씨의 전화번호를 물었

다. 남자친구가 출입 명부에 적은 A씨의 전화번호 숫자

는 3개나 달랐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외

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마음이 상해 B씨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러자 B씨는 그제야 생각난 듯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

장된 A씨의 번호를 찾아 출입 명

부에 적은 후 A씨가 앉아있는 자

리로 왔다. 서운함을 느낀 A씨는 

이날 B씨와 다투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하고 그날 있

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

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

다. 자신은 남자친구의 번호를 외

우고 있긴 했지만, 전화번호를 전

화기에 저장하는 요즈음은 전화

를 걸 때마다 매번 전화번호를 누

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외울 필

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다.

A씨는 다른 연인들은 과연 자기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지 궁금해 자신의 사연을 공

개했다. 

A씨의 사연을 읽은 누리꾼들은 A씨와 B씨 모두 공감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매일 수십 번도 더 

연락하는 연인인데 서로의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외

워둬야 한다.”라면서도“전화번호를 누를 필요 없으니 

간혹 자신의 번호도 잊게 된다.”라며 B씨를 이해한다

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혹시 연인과 헤어질 수 

있고,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헤어진 후에도 옛 연인

에게 집착할 수 있어 일부러 외우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옛 연인을 완전하게 잊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고,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이메일, SNS

메세지 등도 모두 지워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내 전화번호 외우지 못하는 남친,
서운함 혹은 이해?

▲ 사진=shutterstock 


